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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하는 일이 많은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 성자의 말씀 *

(섭리에 서로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요. 저 또한 그렇지만, 섭리인들인데도 왜 이런 일들

이 생기는 걸까요?)

네가 오해를 했을 때, 

그리고 오해를 받았을 때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 

무엇이 문제였던 걸 알았느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요.)

그래, 

전체 상황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았기 때문이었지?

어떤 일이 벌어지기까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도, 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전체 중 일부만 보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어떤 자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어떤 자는 정말 잘 몰라서 행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행할 때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다.

각 개인의 상황을 

본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떠했느냐.

그 사람이 네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지 남이 한 한마디의 말로 

너를 판단하고 오해했다며 

나에게 억울하다 말했었지?

그렇다면 네가 다른 형제를 

오해했을 때는 어떠했느냐.

너 또한 그 형제의 하나 일부만의 행동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았느냐. 

후에 알고 보니 

그 형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걸 알고 

네가 오해했다며 나에게 회개했었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어찌 밑에 있는 빙산 전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빙산이 멀리 보여 작은 줄 알고 

계속 배를 저어가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는 

더 큰 빙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함부로 판단치 말라 함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오직 성삼위뿐이니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 선생도 그러하다.

선생, 섭리역사 펴면서 

끊임없는 오해의 연속에도 

이 길 끝까지 걸어왔다. 

그들이 왜 선생을 오해했는지 아느냐. 

바로 전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부분적인 말만 듣고 선생을 판단하고, 

부분적인 행동만 보고 선생을 판단하니, 

하나의 오해가 시작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것을 풀지 못하고 

섭리를 스스로 나가는 것이다.

선생이 그 한마디의 말을 내뱉기까지, 

하나의 행동을 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보지도 않아 놓고선 

선생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나 성자의 뜻이 있어 행하는 것과 

그 상황을 너희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해 줄 수도,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것인데 말이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선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나 성자의 말이요, 행동이니라. 



선생이 누구이냐.

나의 말을 전하는 자이며, 

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시대 구원자가 아니더냐.

그러하니, 선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나 성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니라.

감히 구원자, 나의 분체를 정죄하고서 

어찌 구원받기를, 휴거되기를 바라는 것이냐.

다시 한 번 확실히 말하니, 

선생의 모든 말은 나의 말이며, 

모든 행동은 육신 없는 내가 

선생의 육신을 통해 행하는 나의 행위이다.

그 말과 행위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인 것이다. 

단 하나도 너희가 오해할 것이 없다.

확실히 알겠느냐. “아멘!” 하여라! 

(아멘!)

섭리 안에서도 

아직도 선생에 대해 다 풀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자들 있다. 

특히나 가정국, 장년부를 포함해 

섭리 온 지 오래된 자들 중에 많고, 

또한 선생을 보지 못한 자보다 

본 자들 중에 더 많다.

너희가 일부만 보고 판단하여 오해한 것들 

모두다 너희의 부족한 인식관과, 

너희의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스스로 매듭지은 것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구원 길을 

너희는 그 매듭을 다 풀고 가야 하니, 

이 시급한 때에 시간이 배로 걸려 

휴거에 차질 생긴다.

오해는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 마음 그릇에 담은 

버려야 할 냄새 나는 쓰레기와 같으니 

지금 당장 갖다 버려야 한다.

선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두 증인에 대한 오해, 

선생이 쓰는 자들에 대한 오해 모두 포함이다.

섭리 안에서의 오해는 

선생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 너희가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고하여 

선생과 너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하여라. 

그래야 나 성자도 너를 거리낌이 없이 대한다. 

대화해야 풀린다. 

형제와도 그러하고 

하늘과도 그러하다. 알겠지?

또한 섭리 밖에서 오해하는 자들도 많으니, 

그들이 아직 이 시대 완전한 진리를 듣지 못했음이

요, 들어도 아주 일부만 듣고 나간 자들이니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너희가 가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 주어야 한다. 

선생이 일일이 가서 풀어 줄 수 없으니 

너희가 해야지.

자기 신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신부된 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오해를 풀어 주려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버려두거니와,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러한 자는 내가 용서하며 

섭리에 오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하니 주위에 오해하고 나간 자들 

한 번 더 붙잡아 주어라.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여라.

선생에 대한, 섭리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도록 

너희가 시대 말씀을 

만방에 퍼트리며 증거하여라. 

매였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 

섭리의 영광이 생명 가운데 

찬란히 빛날 것이니라.

서로 오해치 말고 

서로서로 사랑하여 

하늘 사랑, 형제 사랑 완전히 이루어라. 

하늘 사랑 50, 형제 사랑 50이 더해져 

100%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만 100% 사랑한다고 해도 

그자는 50점밖에 안 되는 것이야. 알겠느냐.

안녕. 성자니라.


